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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 서양은 일정한 테두리 속에 어느 부분을 가두는 것 같은 단면화가 두

드러지는 반면, 동양은 어느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전체를 담으려는 특징이 있다. 화면에 자연의 

일부가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체로 이어져 있고 전체로서의 전제에서만 성립되어지는 

편이다. 이강소의 화면은 서양식의 풍경으로서 자연의 어느 단면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는 전체로

서의 자연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동양적 회화와 문맥 된다. 

 

이강소의 근작은 몇 가닥의 간결한 필선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들어내 놓는다. 회화를 선적

(liliner)회화와 회회적(painterly) 회화로 분류한 바 있는 뵐프린(Wolfflin)의 논지에 기대면 모필과 

수묵의 안료에 의한 동양의 회화가 선적 회화라 부를 수 있고, 두터운 붓과 진듯한 안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양의 회화는 회화적 회화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에 적용시킨다면, 이강소의 

회화는 단연 선적 회화라 지칭할 수 있다. 선적 회화란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드로잉적인 요소

가 풍부한 그림을 이름이기도 하다. 동양의 회화가 드로잉적인 회화란 점에서 이강소의 그림 역

시 동양적 회화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동양의 회화를 드로잉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필획의 자유로운 구성에 기인된 것이다. 필획의 자유

로운 대상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하는 생명의 기운을 재빨리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동양의 회화를 말할 때 기운 생동을 그 첫 머리에 놓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운필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하다. 요지부동의 절대성을 추구하는가 하면 흐르는 물처럼 유연

한 여운을 남긴다. 벼락치듯 붓은 달리고 거기 가까스로 잔혼만이 아련하게 남아 난다. 화면에 남

아 난 운동의 잔혼, 그것들이 꿈꾸는 형상의 여운만이 화면을 풍성하게 가꿀 뿐이다. 

 

이강소의 화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한다. 어느 부분에 가선 구체적인 영상이 잡

히는가 하면 어느 듯 영상은 화면 속에 자취를 감춘다. 현실의 풍경적 요인을 지니면서 언제나 

기억의 공간 속을 부유하게 한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과의 간극으로 인해 화면은 긴

장에 넘친다. 이 대비적인 요소는 정적과 격정으로도 구현되어 나온다. 빈 배가 떠 있는가 하면 

오리들이 한가롭게 물위를 유영해간다. 한편으론 비구름이 몰려오고 벼락이 치며 격렬하게 소나

기가 쏟아 붓고 있다. 정제된 하나의 선으로 자연이 묘출되는가 하면 격렬하게 요동치는 붓 자국

에 우주의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그러기에 이강소의 풍경은 언제나 현실 저 너머의 세계를 지향한다. 오리가 자맥질하는 물가엔 

비스듬히 나무들이 줄지어 가고 강기슭엔 임자 없는 배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고즈넉함이 묻어져 



나온다. 저 멀리 운무속에 어슴푸레 떠오르는 집 속엔 가난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사는 노인의 모

습이 있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염원이 이강소의 작품이 지니는 이데아일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그의 회화가 지닌 매력이기도 하다. 

 

 


